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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4.(목) 08:00 배포 2023. 5. 4.(목) 08:00

K-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분야 
해외 진출 지원방안 심층 논의

 - 5. 3. 문체부 제1차관 주재 ‘제6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개최
 - ▴ 해외 시장 참가 지원 확대 , ▴ OTT 맞춤형 및 청·장년층 대상 제작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사업화 등 K-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지원방안 의견 제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5월 3일(수),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K-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분야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한 이후, 콘텐츠 장르별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을 비롯해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사 아이

코닉스, <로보카폴리> 제작사 로이비쥬얼, <미니특공대> 제작사 에스에이

엠지(SAMG)엔터테인먼트, <우쭈쭈 마이펫> 제작사 우쏘 등 업계와 한국

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의 수출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아기상어> 유튜브 영상이 127억 뷰를 돌파하고 동요로서 최초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하는 등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권(IP)을 다양하게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웹툰이나 게임 등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캐릭터 분야에서도 이모티콘이나 유명인사의 캐릭터 등을 

활용한 캐릭터 라이선싱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K-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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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시장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 시장 정보제공 강화와 

개별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자율적인 해외 시장 참가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지식재산권(IP)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IP) 등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 지원 외에도 지식재산권(IP) 등록 관련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확산에 따른 맞춤형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 외에도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의 흥행에서 확인된 바 있는 청·장년층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확대, 해외 바이어 발굴과 교류 확대를 통한 현지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K-애니

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신지원 (044-203-2381)

<총괄>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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